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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여름 미국 메인주의 바하버에서 “물리교육의 기초와 선도”(이하 FFPER)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학회가 처음 열렸다. 이 학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물리교육을 연구하는 교수부터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었으며, 전체 규모는 6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
소규모로 이뤄진 이유는 본 학회의 목적이 물리교육 연구자들간의 보다 친밀한 교류와 심도있는 고민의 장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학회 참석 규모를 사전에 제한을 했다. 
일주일(8월 15일~ 19일)간 10번의 기조강연과 5번의 토론, 그리고 포스터 발표, 총 5 개 주제의 작업 그룹과 4개 주제의 집중 토론 세션이 있었다. 
기조강연은 현재 자신의 물리교육 연구의 위치를 재매김하고, 그 의미와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하는 주제로 이뤄졌다. 레디쉬 교수(메릴랜드대학)의 물리교육 이론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을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의 역설, 현재 물리교육 검사지의 비판 등 그 안의 주제는 매우 다양하고 자유로웠다. 

5개의 주제로 나눠진 작업 그룹은 물리학교수와 물리교육연구자들간의 교류 활성화, K-12 교사를 위한 물리교육연구, 물리교육과 관련된 다른 영역 탐색 등 물리교육의 현실적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각자 한 개의 작업 그룹에 속해 총 3번에 걸친 토론을 했으며, 이 결과를 학회 마지막 날에 발표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 주제의 집중 토론은 왜 물리학자들이 보기에 쉬운 문제가 학생들에게는 어려운가? 물리교사 양성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인지갈등의 이론과 실제 등을 고민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별로 1-2개의 집중토론 주제를 가지고 1시간 30분여에 걸친 토론이 이뤄졌다.

포스터 발표는 각기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주로 대학물리 수준의 학습에 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열물리에서 엔트로피 이해의 어려움, 물리학습에서 수학개념 이해의 역할 등의 주제를 가진 연구들이 있었다.
위에 열거한 공식적인 학회 행사 외에 본 학회는 매일 주어지는 3시간의 자유시간이 매우 특징적이었다. 참석자들간의 토론은 자유시간에 오히려 더욱 활발히 이뤄졌다. 삼삼 오오 모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다. 

대규모 학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친밀한 교류는 매우 값진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었다. 동양인으로는 유일한 참석자였던 본인 역시 미국 내에서 이뤄지는 물리교육 연구의 동향과 그들의 현실적 고민을 함께할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큰 소득이었다. 본 학회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격년간 혹은 매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다면, 좋은 연구 동료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도 물리교육의 현실적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하는 기대도 함께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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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 are from left to right. The large group standing at the back is named en m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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